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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을 계획하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4.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길 원합니다. 사방

이 막힌 상황에서도 뚫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하가다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 32:26]

<가정예배 순서지>
날짜: 4월 3일

하나님을 만나면...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338장

  - 성경읽기 : 창 32:21-32 (구약 49면)

  - 말씀나눔 : 하나님을 만나면...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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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문 배경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 나옵니

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선물을 실은 짐승과 노비의 떼를 제일 앞에 보내

고, 그 다음으로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자신이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다치게 됩니다. 

   날이 밝아지려고 하여 그 사람은 야곱에게 자신을 놓아 달라고 하지만,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 주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

자 그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일 후,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이렇게 목숨이 붙

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

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변화

되었습니다. 그는 상황도, 사람도, 자신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

십니다. 

1. 말씀 관찰

 1)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만난 사람과 무엇을 했나요? (24절)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만을 붙잡습니

다(24절). 야곱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

신의 계획과 꾀를 의지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도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얍복 나루의 야곱처럼 

우리 가정 역시 얍복 나루 위에 서야 합니다. 

 2)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에게 어떤 질문을 했나요? (27절)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

엇이냐?” 하나님은 야곱의 정체성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대답합

니다. “야곱이니이다.” 즉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

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28절). 하나님은 야곱의 정체성

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2. 말씀 적용
 1) 간절히 하나님만 붙잡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2)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빈칸에 적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입니다.”


